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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우리나라의 면방적업(綿紡績業) 

1.1.1 한·일합방 이전 

1363년 고려시대에 문익점이 중국으로부터 목화씨를 붓뚜껑 속에 숨겨 들

여온 이래, 구한말에 이르는 500여년 동안 목화는 우리 국민의료로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지켜왔다. 

목화 전래 이전부터 삼(麻)이나 견으로 삼베나 비단을 짜고 있었으므로 베

틀로 천을 짜는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었겠지만 목화는 섬유가 매우 가늘고 

짧으며, 씨앗에 붙어있어 씨앗을 빼내고 실을 뽑는 것이 초기에는 쉽지 않았

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리하여 중국의 스님으로부터 씨아(목화의 씨를 빼는 

기구)로 씨앗을 빼내고, 활(弓)줄로 솜을 타서 펴지게 한 다음 가락모양으로 

고치를 말고, 물레에 올려 실을 자아내는 방법을 배웠다. 

조선조 말기인 1890년대부터 양사(洋絲) 또는 서양사라는 이름으로 외국으

로부터 면사가 수입되기 전까지는 실을 뽑는 작업과 베틀로 천을 짜는 작업

이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농촌의 부녀자들이 부도의 하나로서 농

가의 자급자족이나 부업(副業) 또는 면포세(綿布稅)를 위하여 수공업 수준에

서 면직물이 생산되었다.  

1876년 일본의 군함 운양호사건을 계기로 마지못해 열강의 강요로 문호를 

개방하자, 초기에는 청나라 상인과 일본상인에 의하여 영국제, 인도제 면사

가 들어오기 시작하였는데, 일본은 면방적공업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1893년

부터 우리나라에 면사를 수출하기 시작하였으며, 국력의 급상승세를 타고 우

리나라의 면사시장을 완전히 독점하게 되었다. 



1.1.2 일정(日政)시대 

1910년 한·일합방이 이루어지면서 우리나라는 완전히 일본의 면사, 면직

물 시장이 되어버렸으며, 비록 가내공업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였으나 우리의 

자본, 우리의 손으로 개량직기를 도입하여 면직물을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에 소요되는 면사는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해야 했는데, 감히 면사

를 우리 스스로 생산해 보려는 것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였다. 

마침내 1917년 우리나라로서는 최초로 일본의 거대 재벌 미쓰이계(三井系) 

조선방직 주식회사가 방기(紡機) 15,200추, 직기 610대 규모로 부산에 설립되

었다. 이 회사는 초기에는 면사 10번수(’s), 16번수, 22번수를 생산하였으며, 이

들 제품은 주로 한국내에서 판매되었다. 

이 무렵 합방 후 일본의 강력한 정치적 지원을 배경으로 더욱 거세게 파

도와 같이 밀고 들어온 일본의 면직물에 대항하여 물산장려운동이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가던 상황에서 1919년 경성방직주식회사가 설립되면서 “우리

의 옷감을 우리의 손으로…”라는 기치아래 우리가 필요로 하는 면직물을 생

산하기 시작하였다. 

경성방은 어쩔 수 없이 면직물을 짜는데 필요한 면사를 일본으로부터 도

입, 사용하면서 회사설립 후 17년만인 1936년에서야 창립당시 사업계획서에 

“우선 면직물의 제조를 제1기 기업으로 하며, 장래 적당한 시기가 도래되면 

구경에는 방적업무도 겸영(兼營)” 하리라고 밝힌 바와 같이 방적기 21,600추

와 직기 224대를 일본 도요다로부터 도입하여 면사를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부산의 조선방보다도 19년후에나 비로서 순수히 우리의 자본과 우리의 

손으로 현대적인 방적공장에서 면사를 생산하기 시작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

다 하겠다.(표1-1 참조) 

 



<표 1-1>조선 4대 방직회사의 설비규모 

구 분 년 도 조선방적 경성방적 동양방적 종연방적 

1938 39,376추 21,600추 34,000추 100,000추 

1940 40,720 25,600 77,816 71,360 정방기 

1942 53,000 27,200 74,800 91,800 

1938 1,210대 896대 2,680대 2,600대 

1940 1,213 900 2,720 2,985 역직기 

1942 1,700 900 2,720 3,200 

 

 과거 우리의 면방직공업은 자본도 적고 기술도 없으며, 구미 여러 나라들의 

공업발전상도 잘 몰라 적은 자본으로 손쉽게 시작할 수 있는 직조(織造)에만 

매달려 왔으며, 따라서 소요되는 원사는 전량 일본을 비롯한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해야만 했었는데, 이제 적지않은 자본과 새로운 기술과 우리의 

손으로 그간 감히 넘겨다보지 못했던 방적공장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면

사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획기적인 발전이 아닐 수 없다. 

일제 군부는 1931년 만주에의 군사적 침략에 성공하자 이에 만족치 않고 

1937년 중·일전쟁을 도발함에 따라 1930년대 초반부터 도요방적(東洋紡績) 

등 재벌급 대섬유 자본들은 일본 본토내에서의 여러 통제에서 벗어나면서 

중국대륙에의 진출에 대비할 수도 있고, 값싼 공장부지와 노동력뿐만 아니라 

원면도 확보할 수 있는 우리나라로 대거 진출해 왔다.(표1-2 참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경성방도 만주 소가둔에 일본 도요다의 방기 35,000추, 

직기 1,000대 규모의 면방공장을 세우고 1942년부터 가동하기 시작하였다. 

막대한 투자를 하고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겨우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닦

은 남만방적이었지만 1945년 세계대전의 막을 내리면서 불과 4년만에 역사



의 거칠은 판가름속에서 공산권에 흡수되는 운명을 맞게 되자 경성방과의 

인연도 끊어지고 말았다. 

 

<표 1-2> 조선 4대 방직회사의 설비규모 

진출년도 업 체 명 진출년도 업 체 명 

1917.11 조선방적 부산공장 1939.4 제국제마 인천공장 

1932.12 동양방적 인천공장 1939.4 대일본방적 경성공장 

1935.8 종연방적 광주공장 1939.12 조선제마 전주공장 

1936.5 동양방적 경성공장 1940.5 군시방적 대구공장 

1936.10 종연방적 경성공장 1942.12 오우방적 대전공장 

 

우리가 감격의 해방을 맞이하는 8·15당시에 우리나라에 존재했던 방적시

설은 표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6개 회사, 8개 공장에 253,848추가 있었는데, 

이들 중에 우리나라 기업은 경성방직 하나뿐으로써 25,600추, 추수로서는 1

할(10%)에 불과하였다. 

 

1.1.3  8·15 광복 이후 

8·15해방을 맞자 일본인은 전원 철수하였고, 경성방을 제외한 모든 방직

공장은 일시에 가동이 정지되어 혼미상태에 빠졌다. 

철저한 식민지정책으로 일본인 공장의 중간간부 이상은 거의 전원 일본인

이 차지하고 있었으므로 공장의 경영이나 기술이 공백상태가 되었다. 이에 

따른 혼란을 겪으면서 시급한 기술자 부족을 경성방 출신과 남만방에서 귀

국한 기술진을 주축으로 메꿔가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생산시설을 정비 

복구하여 겨우 가동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 



<표1-3> 8·15당시의 공장별 시설상황 

설 치 시 설 미 설 치 시 설 
공 장 별 

방적기(추) 직 기(대) 방적기(추) 직 기(대) 

종연방직(광주) 

종연방직(경성) 

동양방적(인천) 

동양방적(경성) 

조선방직(부산) 

경성방직(경성) 

대화방적(창동) 

조선면화(목포) 

송고실업(개성) 

대일본방(경성) 

조선제마(인천) 

군시방적(대구) 

35,104 

48,320 

35,088 

45,328 

40,000 

25,600 

- 

- 

- 

- 

4,480 

19,928 

1,440 

1,525 

1,292 

1,440 

1,264 

896 

150 

86 

130 

417 

- 

- 

3,264 

1,400 

- 

- 

10,304 

4,600 

- 

- 

- 

- 

- 

15,672 

70 

- 

- 

231 

49 

- 

- 

- 

- 

- 

- 

408 

소       계 253,848 8,640 35,240 758 

소속 불명확 - - 48,224 211 

합       계 253,848 8,640 83,464 969 

(주) : 1) 종연방직(광주 및 경성) 및 조선방직(부산)은 각각 자가발전시설을 보유함 

2) 표에서 미설치시설이라 함은 설치 중에 있었던 시설을 포함함. 

3) 군시방적(대구)의 설비는 해방직후 화재로 전소되었음. 

 

이외에 일본의 방적공장들은 전쟁 말기에 접어들면서 미군에 의한 일본 

본토의 폭격이 점점 심해지자 폭격을 피해 일부 생산시설을 우리나라로 이

전하였는데, 8·15당시 미처 설치하지 못했던 방적기가 83,464추 있었다. 이



들 중 62, 724추는 8·15후에 우리의 손으로 설치되어 1950년 6.25동란이 벌

어질 때까지는 총 시설규모는 316,572추가 되었다. 

1950년 6월 25일 불의의 전쟁이 터지면서 국가적인 수난이 시작되었다. 지

난 5년간 심혈을 기울여 정비 건설한 시설 중 부산에 있는 조선방직의 4,000

추, 영등포 경성방직의 4,000여추, 인천 동양방직의 약 5,000추만이 겨우 전

화(戰禍)를 면하고 70%에 해당하는 217, 980추가 파괴, 소실되어 그 타격은 

심각하였다. 6.25동란이 끝나자 정부는 물론 UN과 미국의 적극적인 물심양면

의 지원으로 전후의 복구와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면방공업의 육성의 성

과를 거둬 1960년에는 470,000추 규모로까지 증설되었다.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자 면직물의 수출이 

급증하였고, 면사의 공동수출로 시장이 개척되면서 방적시설이 급증하여 

1972년에는 100만추를 돌파하였다. 

1970년대에는 석유파동(oil shock)과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시책에 영향을 

받은 섬유산업의 사양화론(斜陽化論)으로 많은 불이익을 받으면서도 일본 엔

화의 강세와 중동 붐에 힘입어 19676년에 200만추, 1979년에 300만추도 쉽게 

넘어서 70년대에 무려 200만추가 증설되는 기록을 남겼다. 

1980년대 들어서면서 뜨거웠던 경기가 잠잠해지면서 증설의 열기도 식어 

소강상태를 유지하던 중 일본 엔화의 급상승으로 호황을 누리면서 방적시설 

360만추대를 4~5년간 지탱하다가 마침내 고임금, 3D현상, 개도국(開途國)으로

부터의 면제품 수입급증 등으로 면제품의 경쟁력이 급속도로 약해졌다. 이에 

따라 호황의 거품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생산시설의 폐기나 해외이전 등으

로 시설이 급격히 감소하여 1991년의 3,689,168추를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

하면서 1998년 말에는 200만추까지 떨어지게 되었다. 

 


